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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름과가을사이,어디로가야할까?

반가운가을바람이가장먼저불어오는곳이바다다.서해와남해를

품은전남은바닷길을따라걷기좋은길이많다. 산과바다를오롯이

느끼며걸을수있는진도의명품길을알아본다.

제주도와거제도에이어우리나라에서세번째로큰섬인진도는오

래전에연륙교가건설돼서배를타지않고갈수있는섬이다. 진도의

부속섬인접도는걷기여행지로인기가높다.

바다와산의매력을모두갖고있는멋진길, 접도웰빙등산로는해

양수산부가지정한 해안누리길 중의하나로작은섬접도를구석구

석돌아볼수있다.

접도는신비의바닷길이열리는진도의신면금갑리앞바다에서 15

분거리에위치해있다.면적이 4.3㎢, 해안선길이 12.3km에불과한

작은섬으로3백여명의주민이살고있다.

연륙교가놓이기전까지사람들의발길이뜸한외딴섬인탓에섬안

의자연환경이훼손되지않고그대로보존돼있다는것이특징이다.

다도해를배경으로펼쳐진탁트인푸른바다와울창한숲이어우러진

접도는자연그대로의아름다움을간직한힐링섬이라할수있다.

접도웰빙등산로는섬에서가장높은남망산(해발 164m)과해변

을따라이어지며,기암절벽과다도해국립공원의절경을한눈에담을

수있다.

트레킹코스는접도여미해변주차장에서시작되며,여미재를지나

남망산쥐바위에오르면다도해의풍경이펼쳐진다. 이어병풍바위를따

라걷다보면, 푸른바다와울창한숲이어우러지는멋진산길이이어진

다.

이산길에서는재미있는이름을가진다양한나무를만날수있다. 예

를들어, 12개의가지를가진 구실잣밤나무는 12간지목이라는이름이

붙어있으며,세개의줄기가뻗어있는 기받는굴참나무도있다.

병풍바위아래쪽에는진녹색동백나무숲이군락을이루고있어, 갈색

빛나무들과의대비로장관을이룬다.접도의숲은상록활엽수림과낙엽

수림이조화를이루어난대림과희귀식물들이해안절경과어우러진멋

진풍경을선사한다.선달봉과솔섬바위를지나해변으로내려가면,후박

나무숲에둘러싸인여미해변의부드러운모래사장과몽돌구르는소리

가일품이다.

9km가량의 접도웰빙등산로를모두걷기힘들다면, 남망산산행만

즐겨도좋다.

남망산의장점은등산코스가다양하다는것. 수품항에서출발하는 1

코스와여미주차장에서출발하는 2코스가있고,산중턱까지차량으로이

동한후뒤바위로곧장올라가는방법도있다. 어느구간이든길이서로

연결되어있어체력에맞게적당한지점에서빠져나올수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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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도해풍광에취해싸목싸목걷다보니어느새섬한바퀴

가을맞이트래킹-진도접도웰빙등산로

산과바다정취오롯이느끼며걸을수있는명품길

자연환경그대로간직한섬속의섬힐링명소인기

남망산 해변길따라기암절벽 다도해절경한눈에

9km등산로…수품항 여미주차장출발2개코스

진도접도웰빙등산로전경. 진도접도웰빙등산로정상부.

남망산정상에서본접도전경.


